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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
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 
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
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중심어 :∣맬서스 국면∣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패널 회귀분석∣인구와 산출량∣
Abstract

This study re-evaluated Malthusian regime which signifie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income by employing the trend for the population and the income of the world and panel analysis 
during 1820-2006 periods. Empirical evidence suggested that Malthusian regime was existed during 
1900-1994 periods in the world economy. Even each country had experienced such regime in its own 
economic growth path. However, the population drastically decreased and output upsurged since 1995, 
Malthusian regime had not been revealed any more since then. Such phenomenon is mainly resulted 
from the output is rather increased geometrically when the population is decreased because of a social 
reason such as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In addition to this, the population contributes to the 
production not by a quantity but a quality which is embodied by capital. Particularly, when the popul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demand side is counted, the population is said to be evolved continuously i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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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Malthus[1][2]는 인간이 인구와 식량의 증가 간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가용자원이 분배되는 과
정에서 경제체계가 붕괴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인구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 인구의 감
소, 식량 수요의 감소 및 임금 상승, 인구의 증가 등의 
자연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Malthus[1][2]에 의하면 영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증가한 인
구가 산출량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이런 과정은 18세
기 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즉, 이때에도 여전히 인
구와 식량의 증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맬서스가 그 
당시 전통적으로 식량 수입국이던 영국이 대륙봉쇄령
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중단되어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클라크[3]에 의하면 지난 200년 동안 세계인구가 9
억 명에서 73억 명으로 8배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에 
일인당 소득은 12배 증가하였다. 기원전 200년경을 기
준으로 한다면 세계인구가 8배 증가하는데 2천 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한 맬서스의 인식이 
과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인구와 식량의 증가 간에 만성적인 불균형이 나
타나는 맬서스 국면(Malthusian regime)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맬서스는 인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
어 인구절벽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사
회적 현상을 간과하였다. 또한, 맬서스는 기술진보가 생
산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
구구조에서도 고령화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도 예상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맬서스 가설(Malthusian hypothesis)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인구와 산출량 간의 관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구와 산출
량 간의 관계가 시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
향이 있어서 맬서스 가설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이 내재하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인구와 산출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인
구가 성장을 억제한다는 맬서스 가설을 경험하기도 하
였지만, 오히려 인구가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생산요소
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맬서스 가설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맬서스 국
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
구가 단순하게 식량을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활
동을 통해 어떻게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과 같이 인구구조에도 큰 변
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와 산출량 간의 인과관계를 심
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인구와 산출량인 소득의 장기적 추이를 바탕
으로 인구와 소득의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맬서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해 볼 
것이다. 

Ⅱ. 기존의 연구

Malthus[1][2]에 의하면 인구와 식량 생산의 절대량
은 시간 경로를 따라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은 급증하
는 반면에 식량 생산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기 때문에 이 불균형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더
구나 한 사회에서 저소득 계층은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사
회적 빈곤의 문제를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
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활용하여 인구와 식량이 비
례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4]. 그리고 국가 간에 인구가 이동할 경우 상호 간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국
가 간 인구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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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되지 않았다[5]. 한편, Malthus[2]는 인구를 주
로 생산 측면에서 논의하였지만, Malthus[6]에서는 유
효수요가 존재해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해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빈
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언을 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맬서스의 입장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다. Fernandez–
Villaverde[7]는 1536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에 영국
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동
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
에는 인구증가와 총산출량의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이
었지만, 지난 150년 동안에는 인구증가의 둔화와 일인
당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총산출량의 증가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구의 저성장과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경제성장이 출산율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도 밝히고 있다. Clark[8]와 클라크[3]는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에 따라 빈곤의 악순환이 야기된다는 맬서스 가
설은 인구증가가 둔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실
질소득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18세기 말 영국
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
나 1750년부터 1850년까지의 기간에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것은 이른바 대발산
(great divergence)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맬서스의 
입장이 모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10]. 이와 같
은 모순된 상황은 Esteban and Nicolini[11]에 의해
서도 입증되었다. 즉, 17세기까지의 영국, 특히 1541년
부터 1840년 기간 동안 내생적으로 인구와 실질임금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와 실질임금 간에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맬서스 국면을 확인할 수 있었
지만, 국가 경제가 체계적으로 운용된 근대경제에서는 
맬서스 국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
적 상황이 바뀌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미국, 유럽지역 
및 아시아 국가 등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맬서스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
었다는 것이다. Esteban and Nicolini[11]에 의하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1,300달러의 일인당 소득이 
두 배인 2,600달러로 증가하는데 영국은 154년, 미국
은 53년, 독일은 65년, 일본은 33년, 한국은 16년, 그
리고 중동지역 국가는 12년이 각각 소요되었다는 것이
다[12][13].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1980년 
중반부터는 세계의 곡물 생산이 곡물 소비를 상회하게 
되었고, 소득은 인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비르크[14]는 20세기 이후 인구뿐만 아니라 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개발도
상국에서는 오히려 식량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상회하
여 일인당 생산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
다. 그리고 Hansen[15]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고, 실제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복지지출 증대는 
출산율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를 촉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윤[16]은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를 사회적 측면에
서 접근하였는데, 김성윤[16]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
게 되면 인구의 변동은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균
형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구와 산출량의 불균형은 나
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인구와 산출량이 자연
적 순환 과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정기
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Ehrlich and Luib[17]도 인구와 경제성장을 내생변수
로 설정하고 인구와 일인당 소득 수준과 증가율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또는 경제
적 정책이 인구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유
도하였다. 

한편, Galor[18]는 지난 세기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
가 맬서스 국면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로 진
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오히려 인구라
고 주장하였다. 즉,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 또는 하락세로 나타나고, 이 과정이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로 이어져 일인당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배진석[19]도 맬서스의 시각과는 달리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달성 가능성을 논의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인구의 절대 수준보다 인구의 질(quality)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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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Desrochers and Hoffbauer[20]
는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가 인구증가를 극복
하는 것을 풍요주의(cornucopianism)로 지칭하였다. 

Kogel and Prskawetz[21]는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
를 규명하면서 맬서스 국면의 전환(threshold)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제조업을 대상으로 출산율과 기술진보
를 내생변수로 하는 2부문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산업화가 낮은 수준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국면이 전환
(transition of regimes) 되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영
국에서 농산물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의 초기 단계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Galor[22]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맬
서스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즉, 경제성장 
과정은 인구증가의 둔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이 나타나
는 단계와 지속 가능한 고성장 단계로 양분되는데, 이 
두 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맬서스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국면 전환의 한계분석
(regime switching thresholds analysis) 결과에 의
하면 한계점에서 인구 성장, 기술진보 및 인적자본의 
확충 등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Galor 
and Weil[23]도 성장 단계별로 경제성장, 인구 및 기
술진보 등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Galor and 
Weil[23]에 의하면 1단계(Malthusian regime)에서는 
인구증가가 일인당 소득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기술진보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득 증가가 인구증가
에 비례하므로 일인당 소득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2단계(post-Malthusian regime)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해 총산출이 증가하는데 인구증가가 이 
증가분의 일부를 흡수하기는 하지만 일인당 소득은 상
승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일인당 
소득의 증가가 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3
단계(modern growth regime)에서는 인구증가가 적
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게 되어 일인당 소득이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 간의 전환은 기술진
보와 인구에 대한 교육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데, 이 과
정에서 기술진보에 의해 야기된 불균형은 노동의 질
(quality)에 의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해소
된다는 것이다. 한편, Tamura[24]는 외생적으로 인적 
자본의 한계생산성(rising rate of marginal return)
에 주목하였는데, Tamura[24]에 의하면 높은 출산율
과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이 맬서스 국면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저출산 및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등
으로 전환되어 성장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
고 실제로 1960년대에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전이효과(spill-over effect)가 크게 나타났
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
하면 [표 1]과 같다.

그룹 주요내용 저자

맬서스 가설 및 맬서
스 국면 논의

- 인구와 산출량 증가율의 불균형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언급
-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무의미

Malthus(1798)
Malthus(1890)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
- 적절한 유효수요 관리로 빈곤 문제를 완화 가능

이상호(1998)
Malthus(1964)

대발산 국면
-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증가율과 산출량의 관계가 유사
- 인구증가의 둔화와 급격한 소득 증가는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에 기인

Fernandez-Villaverde(2001)
Clark(2002)

- 맬서스 국면의 전환과 확산 과정을 분석 Esteban and Nicolini(2006)

발산 국면의 요인 분
석

-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감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비르크(2006)
Hansen(1939)

-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를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
- 인구의 변동은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균형이 가능 

김성윤(2010)
Ehrlich and Luib(1997)

인구, 기술진보 및 인
적자본의 역할

- 맬서스 국면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인구가 중요 요인
- 산업화의 단계에서 인구의 질(quality)이 중요
-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가 인구증가를 극복하는 풍요주의의 원천

Galor(2004)
배진석(2016)
Pomeranz(2000)

- 맬서스 국면의 전환(threshold)요인을 분석
-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맬서스 국면이 존재

Kogel and Prskawetz(2000)
Galor and Weil(2000)

- 외생적으로 인적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주목
- 저출산과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성장을 가속화
- 공교육의 전이효과가 크게 기여

Tamura(1996)

표 1.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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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결과

1. 세계인구 및 산출량 추이
본 연구에서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187년 동안

의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의 인구, 산출량(국민소득) 
및 일인당 산출량 등의 수준(level)과 표준화
(normalized)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준화는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시계열 자료를 평균은 0(zero), 
분산은 1(unity)인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추이를 수준이나 단위와 무관하게 같은 조건으로 변환
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가용
성에 따라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출
처는 Maddison[25]이다. 

[그림 1] 및 [그림 2]는 세계인구와 산출량의 수준과 
이를 표준화한 추이를 나타낸다. 수준의 추이인 [그림 
1]에 의하면 세계인구와 산출량의 단순한 규모는 1820
년부터 1880년까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다가 1880년 
이후 세계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세계 산
출량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이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1760년
∼1820년)까지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
발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의 추이인 [그림 2]에 의
하면 1820년∼1900년 (80년간)에는 세계 산출량의 변
화가 세계인구 변화를 상회하였고, 1900년∼1994년 
(94년간)에는 세계인구 변화가 세계 산출량의 변화를 
상회하였으며, 1995년∼2006년 (12년간)에는 세계 산
출량의 변화가 세계인구 변화를 크게 상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1995년 이후에는 기존의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간 중에서 1900년∼1994년 (94년간)에는 세계인구 
변화가 세계 산출량의 변화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 구간
을 맬서스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1900년∼
1994년 (94년간)의 경우 1950년에는 세계인구 변화와 
세계 산출량의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1950
년 이전에는 두 변수의 변화 폭이 발산(divergence)하
고, 그 이후에는 수렴(convergence)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한편,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증가율 추이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1820년부터 2006년의 전 기간에서 세계 산출
량의 증가율이 세계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특
히 1950년 이후에는 세계 산출량의 증가율이 높은 변
동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변수의 표준화 추이
인 [그림 4]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세계 산출량의 증가
율이 세계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추이를 나타내
고 있어서 1995년 이후에는 기존의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
다.

[그림 5] 및 [그림 6]은 세계인구와 세계 일인당 산출
량의 수준과 이를 표준화한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5]
에서 세계 일인당 산출량의 수준이 세계인구와 비교하
면 대단히 작으므로 이 추이는 거의 X-축에 접근해 있
다. 두 변수의 표준화 추이인 [그림 6]에 의하면 1995
년 이후 세계 일인당 산출량이 세계인구 증가율을 상회
하는 추이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추이를 통해서도 1995년 이후에는 기존의 
세계인구와 세계 일인당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세계 일인당 산출량증가율 추이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는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그림 7]에 의하면 
1820년∼2006년의 전 기간에 세계 일인당 산출량의 
증가율이 세계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1950년 이후에는 세계 산출량의 증가율이 높은 변동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변수의 표준화 추이인 
[그림 8]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세계 산출량의 증가율
이 세계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1995년 이후에는 기존의 세계 인구증가율과 세
계 일인당 산출량증가율의 관계도 재정립되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국가별 인구 및 산출량 추이

한편, 182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세계의 주요 국
가별 인구와 산출량의 수준 및 표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 및 [그림 10]과 같다. 수준의 추이인 [그림 9]
에 의하면 영국은 1820년대부터, 미국은 188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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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세계인구와 산출량 추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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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세계인구와 산출량 추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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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산출량증가율 추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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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산출량증가율 추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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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세계인구와 일인당 산출량 추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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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세계인구와 일인당 산출량 추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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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일인당 산출량증가율 추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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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일인당 산출량증가율 추이: 표준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은 1950년부터 각각 산출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표준화의 추이인 [그림 10]에 의하면 1820
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뚜렷하게 
맬서스 국면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영국 인구 영국 산출량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미국 인구 미국 산출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6150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프랑스 인구 프랑스 산출량

0

400,000

800,000

1,200,000

1,600,000

2,0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독일 인구 독일 산출량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이탈리아 인구 이탈리아 산출량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일본 인구 일본 산출량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중국 인구 중국 산출량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인도 인구 인도 산출량

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9. 주요 국가별 인구와 산출량 추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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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ddison[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 주요 국가별 인구와 산출량 추이: 표준화

3.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1820년부터 2006년

까지의 연간자료와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패널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회귀 분석의 구조방정식은 다음
과 같은데, 여기서 는 산출량, 는 인구, 는 

산출량증가율, 는 인구증가율을 각각 나타내며, 
독립변수는 2개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 
기간(I 구간), 1800년대(II 구간), 1900년대(III 구간), 
그리고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된 1995년부터 
2006년(IV 구간)까지의 4개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인 [표 2]에 
의하면 (I 구간), (II 구간) 및 (III 구간)에서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수준변수뿐만 아니라 증가율 변수 간에 
쌍방적(bi-directional)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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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인과관계 F 통계량 P-값 관측치

1820년∼2006년

 ⇏  113.5  0.01*
4,810

 ⇏  1.642 0.19
 ⇏  57.85  0.01*

4,797
 ⇏  13.71  0.01*

1820년∼1899년

 ⇏  3.092  0.04*
2,028

 ⇏  14.43  0.01*
 ⇏  92.74  0.01*

2,028
 ⇏  74.84  0.01*

1900년∼1994년

 ⇏  27.73  0.01*
2,470

 ⇏  2.567  0.04*
 ⇏  11.98  0.01*

2,457
 ⇏  0.262 0.76

1995년∼2006년

 ⇏  44.44  0.01*
312

 ⇏  2.242 0.10
 ⇏  2.741 0.06

312
 ⇏  0.864 0.42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임.

표 2.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기간 구분 상수항        F 통계량 DW

1820년
∼

2006년 

수준

84,576.1
(9.18)*

1.913
(34.1)* - - 0.19 1168.2

[0.00]* 0.01

83,959.1
(9.00)*

-8.375
(-1.38)

5.553
(0.52)

4.965
(0.80) 0.19 388.2

[0.00]* 0.01

증가율

1.226
(11.8)*

1.233
(17.6)* - - 0.05 310.5

[0.00]* 1.68

1.308
(12.02)*

1.420
(11.6)*

-0.073
(-0.52)

-0.180
(-1.48) 0.05 102.6

[0.00]* 1.69

1820년
∼

1899년

수준

14,969.0
(16.9)*

0.065
(6.83)* - - 0.02 46.6

[0.00]* 0.16

13,265.8
(14.9)*

9.841
(5.83)*

-0.337
(-0.11)

-9.469
(-5.70)* 0.08 59.9

[0.00]* 0.17

증가율

0.596
(4.96)*

1.055
(14.5)* - - 0.09 211.5

[0.00]* 2.15

0.573
(4.56)*

0.942
(6.15)*

-0.176
(-0.95)

0.332
(2.21)* 0.10 69.6

[0.00]* 2.14

1900년
∼

1994년

수준

151,816.6
(12.7)*

1.336
(19.4)* - - 0.13 379.7

[0.00]* 0.01

148,825.8
(12.4)*

-7.873
(-1.32)

2.429
(0.24)

7.027
(1.16) 0.13 128.7

[0.00]* 0.01

증가율

1.395
(7.47)*

1.588
(11.7)* - - 0.05 138.1

[0.00]* 1.55

1.643
(8.11)*

1.915
(10.1)*

0.055
(0.26)

-0.613
(-3.24)* 0.05 50.4

[0.00]* 1.56

1995년
∼

2006년

수준

601,447.1
(6.64)*

3.454
(12.5)* - - 0.33 157.8

[0.00]* 0.01

557,594.2
(6.53)*

-90.34
(-0.56)

-178.9
(-0.56)

276.8
(1.71) 0.41 73.6

[0.00]* 0.01

증가율

2.035
(8.08)*

1.785
(5.53)* - - 0.08 30.6

[0.00]* 1.05

2.018
(7.82)*

1.713
(1.17)

-0.621
(-0.35)

0.687
(0.51) 0.08 10.2

[0.00]* 1.04

주: ( )는 t-값을 나타내며,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임. 그리고[ ]는 p-값을 나타냄.

표 3. 패널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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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세계 산출량이 상호 간에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IV 구간)에서는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세계 
산출량이 증가하는 일방적(uni-directional) 인과관계
만 존재하거나, 증가율 변수 간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 분석 결과인 [표 3]에 의하면 (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lags)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
키고, 인구증가율은 시차를 두고 산출량증가율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인구증
가율은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
을 증가시키고, 인구증가율도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구간)에서 수준변
수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인구증가율은 산출량증가
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
니라 증가율을 증가시키고, 특히, (IV 구간)에서는 추정
계수가 더욱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
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인구가 산출량
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Malthus[1][2]가 제시했던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는 
사후적(ex-post)으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맬서스 가설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2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에 
대한 수준의 경우 세계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
였지만, 세계 산출량은 188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추세의 표준화 추
이를 살펴보면 1820년∼1900년 (80년간)에는 세계 산
출량의 변화가 세계인구 변화를 상회하여 맬서스 가설
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산출량의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0
년∼1994년 (94년간)에는 세계인구 변화가 세계 산출
량의 변화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때는 맬서스 국면이 나
타나 맬서스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 1950년에는 세계인구 변화와 세계 산출량의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950년 이전에는 두 
변수의 변화 폭이 발산하고, 그 이후에는 수렴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5년∼2006년 (12년간)
의 기간에는 세계 산출량의 변화가 세계인구 변화를 크
게 상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맬서스 가설은 성
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에는 기존과는 
달리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의 주요 국가별 인구와 산출량의 수준 및 
표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국은 1820년대부터, 미국은 
1880년부터,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
국 및 인도 등은 1950년부터 각각 산출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의 표준
화 추이에 의하면 182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산출
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프랑스를 제외
한 모든 국가가 뚜렷하게 맬서스 가설이 성립하는 맬서
스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수준변수뿐만 아니라 증가
율 변수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이 상호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
가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세계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방적 인과관계
가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
가시키지만,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증가율 변수 간에는 양방향 모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회귀 분석 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6154

과에 의하면 전 기간, 1800년대, 1900년대 및 1995년 
이후 등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서는 추정계수가 더욱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구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
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에
서 1900년∼1994년 (94년간)의 기간 동안 맬서스 국
면의 존재가 입증되었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
에서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출량이 상호 간
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이 기간에 
기술진보와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
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는 더 이상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고 어느 정도 인간의 통제하에 있게 되어 인구의 변
화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embodied)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해서 저출산과 과잉생산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이 지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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